
상주시, 염산 누출 첫 주민신고 묵살
상주시·면사무소, 첫 신고 못 받았다 주장 … 위기대응 여전히 문제

경북 상주시가 1월12일 발생한 염산(Hydrochloric Acid) 누출사고에 대한 주민 첫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드

러났다.

웅진폴리실리콘(대표 백수택)은 염산 누출 사실을 3시간 넘게 숨겼고, 상주시 또한 주민신고에 제대로 대처

하지 않은 탓에 초등조치는 사고 발생 후 3시간30여분 후 이루어졌다.

이미 대량으로 누출된 염산은 물 등과 만나 증발해 공기 중으로 수 백미터 가량 퍼진 상태였다.

1월13일 상주시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청리면 마공리 청리마공공단 웅진폴리실리콘에서 염

산이 누출되기 시작한 때는 오전 7시30분께이다.

이후 10시30분께 사고현장에서 1㎞ 가량 떨어진 마을에 사는 김모(57)씨가 흰 연기가 하늘 위로 퍼지는 것

을 보고 청리면사무소에 첫 신고를 했다.

김씨는 “내가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면사무소는 사고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리면사무소 관계자는 “대응일지를 보면 10시30분이 조금 지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기록돼있다”며 “곧

바로 시청 재난과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주시 재난과 관계자는 “공식일지를 보면 면사무소에서 보고된 신고내용은 없다”며 “오전 11시11

분께 소방서에서 연락이 와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상주시 또는 청리면사무소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유독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번져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조직의 사고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

음을 입증했다.

이런 와중에 면사무소 최초 신고자인 김씨가 오전 11시1분 소방서에 사고신고를 했고, 이후 7분 뒤 청리구

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초등조치에 들어갔다.

상주시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공장 인근 마공리 주민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외출을 삼가고 문을 꼭 닫고

있으라”는 주의 방송을 전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방송을 듣지 못했다.

만일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 주민들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상주시는 또 언론에 마을 인근 주민 760여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대피준비 명령이

었고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피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대피가 없었음에도 대피한 것으로 잘못 보도돼 상황이 확산됐다”며 오히려 언론에 대한 불만을 털

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미 불산(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에서도 확인했듯이 유독물질이 누출됐다면 당

장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단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불과 3개월 전 불산 누출이라는 대형사고를 겪었음에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관련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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